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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도에 따른 여대생의 스트레스와 영양소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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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associations of stress with obesity in female college students in Gwangju. 343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based on BMI(body mass index). BMI of normal group was 19.3±1.5 while that of obese

group was 26.4±3.6. The measured stress level in obese subjects was higher and they were less capable of controlling

obese oriented attitude compared to normal subject. Twenty four hour dietary recall revealed that nutrient intakes of obese

subjects were higher in energy, lipid, P and cholesterol. However, they were more deficient in Ca, Fe and vitamin A,

compared to those of normal ones. This study suggested severe stress might trigger undesirable dietary behavior leading

to increase in food consumption which contribute to obesity. Effective nutrition education program targeting obese female

students should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to relieve stress and practice desirable dietary behavior and eating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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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급변하는 사회, 산업화 및 도시화와 전통문화의 붕

괴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 등은 현대인에게 영향을 주

어 많은 스트레스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장기

간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소화성

궤양, 당뇨병 등의 신체적, 정신적 질환에 노출되어 있

다[1-3]. 현대 질병의 절반이상이 스트레스와 직·간접적

인 관련이 있으며 많은 질병의 발생원인 이기도 한다.

대학생은 학업문제, 장래 및 진로문제 동성친구관계,

가족관계, 이성문제, 경제문제, 가치관 문제 등으로 스

트레스를 받고 있다[4,5]. 더 나아가 과도한 학업과 진로

문제에 대한 중압감이 초래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

하여 부적절한 생활습관 및 잘못된 식생활로 인하여

폭식, 맛, 편의성, 기호성에 의한 인스턴트식품의 범람,

패스트푸드 섭취 증가로 식생활이 소홀해지기 쉽고 대

학생들의 건전하지 못한 식행동과 영양소 섭취의 불균

형과 같은 식생활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6,7]. 특히

여대생은 자신의 외모나 체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시기로 그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관심도 또한 높다[8,9].

한편, 여대생은 가임기에 처하여 미래에 임신과 출산을

경험할 연령층이므로 임신 전 모체의 영양 상태와 건

강이 태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므로 여대생들의

현재 건강상태는 다음 세대의 건강을 위하여 사회적으

로 매우 중요하다[10]. 비만은 에너지 필요량 보다 과잉

의 에너지 섭취가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나타나며 전

세계 모든 연령층에 만연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1996

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을 질병으로 경고할 만

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11]. 이러한 주된 이유는 비만

으로 인한 각종 질병의 유발과 동시에 개인의 사회 심

리적 활동에 나쁜 영향을 주어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내 연구는 대

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식행동에 관하여 스트레

스 시 식품섭취 및 식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12-15]. 특히 여대생들은 스트레스 시 식

품섭취의 증가로 비만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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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하였으나 여대생의 스트레스와 비만과의 관계를 조

사한 연구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를 가지고 비만도

를 판정하여 그에 따라 스트레스, 영양소 섭취를 조사

하여 이들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 결과는 스트

레스에 민감한 여대생을 대상으로 적절한 영양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스트레스 상황시 올바른 식생활 개

선과 비만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

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광주지역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대

생을 대상으로 2010년 1월~2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연

구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한 조사 대상자가 직접 설문

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350부 중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343부를 사

용하였다.

2.2. 연구내용 및 방법

2.2.1. 신체상황

조사대상자의 신장과 체중은 자기 기입방식으로 조

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 체중(kg)/신장(m)2)를 산출하였다. 체질

량 지수는 대한비만학회의 한국인 비만 기준에 따라

정상: 18.5~23, 과체중: ≥23으로 분류[16]하였으며, 본

논문에서는 과체중군을 비만군으로 명명하였다.

2.2.2. 비만에 대한 통제성향

비만에 대한 통제 성향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Walston 등[17]에 의해 개발된 다차원 건강통제위

(MHLC) 척도인 Form A의 18문항을 조선화[18]가 번안

하여 비만 아동에게 적합하게 수정한 도구를 본 논문

에서는 여대생에게 적합하게 수정하였다. 

총 18개의 문항으로 내적 통제위는 비만이 자기 자

신의 영구적인 특성대로 된다고 믿는 성격을 말하고,

우연 통제위는 비만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운이나

요행에 의해 좌우된다고 믿는 성격을 말하여, 타인의존

통제위는 비만이 영향력 있는 타인에 의해 좌우된다고

믿는 성향을 맏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않다(1점),

그렇지않다(2점), 그저그렇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측정하고자 하는 차원의 통제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비만통제 성향 총합을 기준으로

백분위수로 구분하여 각각 4분위로 나누었다.

2.2.3. 스트레스

조사대상자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전겸구, 김

교헌[19]의 생활스트레스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

여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학생에게 적용되는 7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으로는 가치관 및

진로, 외모, 가족, 학업, 경제적 문제, 동성친구, 이성친

구와 같은 7개 요인으로 분류되어 총 26개의 문항으로

되어있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경험의 유무와

그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 정도를 4점 척도 상에서 응

답하게 되어 있으며, 전혀 받지 않는다(1점), 약간 받는

다(2점), 많이 받는다(3점), 아주 심하게 받는다(4점)등

의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스트레스의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총합을 기준으로 백분위수로 구분한 후 각각 4분위로

나누었다.

2.2.4. 영양소섭취 

식이섭취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24시간 회상법을 이

용하여, 조사대상자들의 3끼 식사와 간식으로 섭취한

음식명, 재료명, 분량을 자가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

하였다. 조사된 영양소는 영양평가 프로그램인 CAN-

PRO 3.0(computer aided nutritional analysis program,

한국영양학회 부설 영양정보센터)을 이용하여 1일 영

양섭취량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영양소에 대

한 권장량 비율, 매 끼니별 열량섭취 비율, 식품군별

열량섭취 비율을 조사하였다. 2010년 개정된 한국인

영양소섭취기준(Koreans Dietary Reference Intakes,

KDRIs)[20]을 적용하여 단백질, 칼슘, 인, 철분, 아연, 비

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 B6, 니아신, 비타

민 C, 엽산은 권장섭취량을 비교하여 백분율을 산출하

였고, 식이섬유, 나트륨, 칼륨, 비타민 E는 충분섭취량

과 비교하여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단백질, 지질, 칼

슘, 철분은 식물성과 동물성 식품섭취비율로 각각 나누

어 산출하였다. 

2.3. 통계처리

조사된 자료는 SPSS 17.0(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PC package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

다. 신장과 체중, 영양소섭취와 같은 연속형 변수는 비

만율에 따라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t-test로 유의적

관계를 검증하였고, 일반사항, 비만통제의 성향, 스트

레스와 같은 범주형 변수는 빈도와 백분율을 비만도에

따라 X2-test로 검증하였다. 비만통제위성향과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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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정도는 각각의 사분위수에 따라 각각의 총합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ANOVA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

서 이용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p<0.05 수준에서 이

루어졌다.

3. 결과 및 토론

3.1. 연구대상자의 신체상활과 비만과의 관련성

Table 1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신체상황과 비만과의

관련성을 제시하였다. 나이는 비만군이 22.4±1.6세, 정

상군은 22.2±2.2세였고, 신장은 비만군은 161.9±5.3 cm,

정상군이 161.9±4.5 cm였으며, 이는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18]이 제시한 여자 19-29세의 신장 160 cm와 비슷

한 수준이었다. 한편 비만군의 평균 체중은 69.3±12.0kg

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18]이 제시한 여자 19-29세의

체중 56.3 kg보다 약 15 kg 초과한 수치였다.

체질량지수는 비만군이 26.4±3.6, 정상군은 19.3±1.5

로 비만군은 대한비만학회가 제시한 기준인 체질량 지

수[16] 비만의 기준 ≥25에 해당하며, 정상군은 체질량지

수 정상치(18.5~23)에 해당하였다.

3.2. 연구대상자의 주관적인 비만통제 성향 총합과

스트레스 총합

연구대상자의 주관적인 비만통제 성향의 총합과 스

트레스 총합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비만통제 성향의

총합이 높을수록 통제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비만군은 61.2±8.8로 전체적인 비만통제 성향 총합의

평균인 64.7±7.0보다 약 3.5점이 낮았고, 정상군은

65.5±6.2로 높았다. 그 결과 비만통제 성향 총합은 유

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01). 즉, 비만군은 정상군

에 비해 비만의 통제 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는 총합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이며, 비만군은 62.1±11.0, 정상군이 54.8±10.5로 두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p<0.001), 비만군이 스트

레스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3. 연구대상자의 주관적인 비만통제 성향과 비만과

의 관련성

Table 3은 연구대상자의 주관적인 비만통제 성향과

비만과의 관련성을 제시하였다. 비만통제 성향의 총합

을 백분위 수로 구분하였을 때, 비만군은 1사분위가

31.1%, 2사분위는 15.9%, 4사분위는 13.2%, 3사분위

는 9.8%순으로 주관적 비만 통제 성향이 낮게 나타났

으며, 정상군은 3사분위가 90.2%, 4사분위는 86.8%, 2

사분위는 84.1%, 1사분위는 68.98% 순으로 두 군 간

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이 결과로 비만할

수록 비만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이 낮다고 할 수 있겠

다.

3.4. 연구대상자의 스트레스 구분과 비만과의 관련성

Table 4는 연구대상자의 스트레스정도와 비만과의

관련성을 제시했다. 스트레스 총합을 백분위 수로 구분
표 1. 연구대상자의 신체상황과 비만과의 관련성
Table 1. Anthropometry of subjects

 Total p

Age(yr) normal  2.2±2.21) 0.567

obese 22.4±1.6

Height(cm) normal 161.9±4.5 0.937

obese 161.9±5.3

Weight(kg) normal 50.7±4.5 0.000***

obese 69.3±12.0

BMI2) normal 19.3±1.5 0.000***

obese 26.4±3.6

1)Mean ± SD

2)BMI = weight(kg)/height(m)2

***: p<0.001

표 2. 연구대상자의 주관적인 비만통제 성향 총합과 스트

레스 총합
Table 2. Sums of subjective obesity control and stress of

subjects

Normal

(N=283)

Obese

(N=60)
p

Obesity control 65.5±6.21) 61.2±8.8 0.001**

Sum of stress 54.8±10.5 62.1±11.0 0.000***

1)Mean±SD

**: p<0.01, ***: p<0.001

표 3. 연구대상자의 비만에 대한 통제 성향과 비만과의 관

련성
Table 3. Associations between subjective obesity control

and obesity of subjects

N(%)

Obesity

control

Normal

(N=283)

Obese

(N=60)
p

< 25% 62(68.9) 28(31.1)

0.001**
25%~49% 74(84.1) 14(15.9)

50%~74% 83(90.2) 9( 9.8)

≥ 75% 59(86.8) 9(13.2)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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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때, 비만군은 3사분위가 27.4%, 4사분위는

26.8%, 2사분위는 10.0%, 1사분위는 6.9%순이었고, 정

상군은 1사분위는 93.1%, 2사분위는 90.0%, 3사분위

는 72.6%, 4사분위는 73.2%순으로 비만군과 정상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01), 이는 비만군

이 정상군보다 스트레스에 더 민감함을 알 수 있었다.

3.5. 연구대상자의 영양소 섭취량과 비만과의 관련성

Table 5은 연구대상자의 영양소 섭취량과 비만과의

관련성을 제시했다. 열량은 비만군은 2112.1±562.8 kcal

로 정상군의 1778.5±537.2 kcal보다 한국인 영양섭취기

준[20]의 에너지 필요추정량인 2100 kcal에 대비하여 각

각 100.6%, 84.7%로 비만군이 유의적으로 더 많이 섭

취하고 있었다.(p<0.001). 이는 비만군은 정상체중을

가진 유[21]의 여대생의 1672.0±470.9 kcal보다 월등히

높았다. 

단백질은 비만군이 79.7±24.4g, 정상군이 64.0±2.3.4 g

으로 권장섭취량 대비 159.4%, 128.0%로 유의적 차이

가 있었고(p<0.001), 비만군과 정상군 모두 김[22]의

57.9 g의 단백질 섭취량보다 높았으나 정상군은 63.8g

인 유[21]의 연구와 비슷하였다. 급원비율은 비만군의

경우 정상군보다 동물성 급원의 비율이 높았다. 지질의

경우 비만군이 65.2±33.0 g으로 정상군의 50.1±24.1 g

으로 비만군의 지질 섭취량이 높았으며, 이는 김[22], 최
[23], 조[24]의 여대생에 비해 지질 섭취량이 많았다. 동물

성 급원 비율 또한 정상군보다 높아,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01). 탄수화물 : 단백질 : 지질의 비율은

비만군이 정상군의 지질섭취비율보다 높았으며, 한국

영양학회에서 권장하는 지질의 최대 섭취비율인 25%

를 약간 초과한 수치였다. 

칼슘의 섭취는 비만군이 권장섭취량 대비 75.4%로

정상군의 67.1%보다 높았으나, 한국인 영양섭취기준[20]

보다 낮았다. 칼슘은 국내에서 보고된 결핍 영양소 중

하나로[25,26] 성인 20세-29세에 최대 골질량이 형성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칼슘섭취 부족은 심각하다. 이 연구에

서 연구대상자들은 칼슘급원식품을 주로 식물성 식품

으로 공급받았다. 생체 이용률이 더욱 좋은 우유 등의

유제품 같은 동물성 급원식품 섭취를 권장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겠다. 인의 영양소 섭취량은 권장섭취량을

대비하였을 때, 비만군은 147.9%, 정상군은 122.7%로

모두 초과하였다. 비만군의 경우 약 1.5배를 초과하여

높은 유의성을 보였고(p<0.001), 인의 과잉섭취는 칼슘

과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므로 주

의를 요한다. 

철분은 비만군의 경우 권장섭취량의 96.4%로 비교

적 양호한 수준이었고, 정상군 또한 83.6%로 심각한

결핍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여성이 월경으로 손실되

는 철의 함량은 0.5 mg이며, 1일 평균 철분 손실량은

1.29 mg으로 계속적으로 철분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

어지지 않는다면, 철분 저장량이 완전히 고갈되어 빈혈

을 야기할 수 있다[27]. 그러므로 철분의 급원 식품을 계

속적으로 공급해 줄 필요성이 사료되었다. 이 연구에서

철분도 식물성급원식품이 동물성 급원식품보다 대상자

의 섭취율이 높았다. 체내 흡수율이 더 높은 동물성 식

품의 공급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나트륨의 섭취는 비만군과 정상군 모두 권장섭취량

대비 315.8%, 254.3%로 두 군 모두 과다하게 나트륨을

섭취 하였으며 두 군 사이에도 높은 유의적 차이를 나

타냈다(p<0.001). 비만군의 4737.3±1962.2mg은 2007,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28,29]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WHO의 나트륨 일일 권장량 2000 mg[30]을 두 배 이상

초과하였다. 나트륨의 과잉섭취는 나트륨이 다량 첨가

된 가공식품과 식사[31,32]로 식습관 개선 및 나트륨 섭

취의 감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비타민A는 국내

에서 빈번하게 섭취부족으로 보고[5]되었으나, 비만군과

정상군 모두 권장섭취량의 기준을 초과하여 결핍의 우

려는 없었다. 그러나 과잉의 섭취시 독성이 나타나 간

의 손상과 임산부의 경우 사산, 출생 기형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과잉섭취의 주의가 필요하다[27]. 리보플라

빈은 권장섭취량 대비 비만군의 섭취 비율이 정상군에

비해 더 높아,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p<0.001). 정상군

의 경우 리보플라빈 급원식품을 더 섭취해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콜레스테롤은 최근의 높아진 대사증후군과

만성퇴행성질환 예방을 위해 1일 섭취해야 할 총 콜레스

테롤을 300mg[33]을 기준으로 하였다. 비만군은 428.9±

251.2mg으로 초과하였고, 정상군은 311.9±198.2mg으로

300mg과 비슷한 수준으로 비만군과 유의적 차이가 있

었다(p<0.001).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에서 콜레스테롤

표 4. 연구대상자의 스트레스 구분과 비만과의 관련성
Table 4. Associations between stress and obesity of

subjects

N(%)

Stress
Normal

(N=283)

Obese

(N=60)
p

< 25% 81(93.1) 6( 6.9)

0.000***
25%~49% 81(90.0) 9(10.0)

50%~74% 61(72.6) 23(27.4)

≥ 75% 60(73.2) 22(26.8)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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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섭취기준 제정을 위한 근거자료의 부족에도 불구하

고 최근의 높아진 대사증후군과 만성퇴행성질환 예방

을 위해 19세부터 성인에 대해 섭취기준을 적용한 것

으로 보아, 콜레스테롤 섭취량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

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비만군과 정상군의 영양소 섭취량 중

칼슘과 철분은 결핍의 우려가 나타났다. 여대생의 칼슘,

철분의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영

양교육을 통하여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단백질, 인, 나트륨, 비타민 A, 콜레스테롤은 과잉의 위

험성이 나타났다. 영양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 과도한

영양제의 섭취보다는 식품으로서 영양소를 충분히 공

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영양소의 불균형을 교정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영양교육 및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비만군의 평균 나이는 22.4±1.6세로 신장은 161.9±

5.3 cm, 체중은 69.3±12.0 kg였다. 체중은 정상군의 50.7±

4.5kg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고(p<0.001), BMI 또

한 비만군은 26.4±3.6으로 비만의 기준인 BMI<25 수

준을 넘어 정상군의 19.3±1.5의 수치와 높은 유의도를

보였다(p<0.001). 비만군은 정상군에 비해 주관적인 비

만 통제 성향 점수가 낮았으며, 스트레스의 총합은 높

았다. 이는 비만군이 정상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비만통

표 5. 연구대상자의 영양소 섭취량과 비만과의 관련성
Table 5. Nutrient intakes by obesity in subjects

Mean±SD

Normal

(N=283)

Obese

(N=60)
p

Energy(kcal) 1778.5±537.2

(84.7)1)
2112.1±562.8

(100.6)

0.000***

Protein(g) 64.0±23.4

(128.0)2)
79.7±24.4

(159.4)

0.000***

Plant source 54.7±15.1 51.6±15.9

Animal source 45.2±15.2 48.4±15.9

Fat(g) 50.1±24.1 65.2±33.0 0.001**

Plant source 56.7±19.5 53.0±20.1

Animal source 43.1±19.5 47.0±20.1

Carbohydrate(g) 267.8±81.7 297.8±82.6 0.010*

C : P : F3) (%) 60.7:14.3:24.9 57.9:15.1:27.0

Fiber(g) 16.9±6.8

(84.3)3)
19.7±7.0

(98.6)

0.003**

Calcium(mg) 436.0±210.6 

(67.1)2)
189.9±190.8 

(75.4)

0.068

Plant source 61.6±21.5 59.6±18.7

Animal source 38.5±21.6 40.4±18.7

Phosphorus(mg) 856.7±309.9 

(122.4)2)
1035.0±280.8 

(147.9)

0.000***

Ca : P 1:2.2 1:2.3

Iron(mg) 11.7±4.5

(83.6)2)
13.5±5.0

(96.4)

0.005**

Plant source 74.1±12.9 74.3±11.2

Animal source 26.1±12.9 25.7±11.3

Sodium(mg) 3814.6±1678.4

(254.3)3)
4737.3±1962.4

(315.8)

0.000***

Kalium(mg) 2211.1±835.5

(82.3)3)
2545.7±848.3

(72.7)

0.005**

Zinc(mg) 7.7±3.0

(96.5)2)
9.0±2.3

(112.8)

0.002**

Vitamin A

(µgRE)

660.5±410.4 

(101.6)2)
882.0±453.5

(135.7)

0.000***

Thiamine(mg) 1.2±0.5

(107.9)2)
1.6±0.9

(143.6)

0.003**

Riboflavin(mg) 1.0±0.4

(84.6)2)
1.4±0.7

(115.0)

0.000***

Vitamin B6(mg) 1.8±0.9

(128.0)2)
2.2±1.0

(157.0)

0.001**

1)% Estimated Energy Requirements(EER)

2)% Recommended Nutrient Intake(RNI)

3)% Adequate Intake(AI)

*: p<0.05, **: p<0.01, ***: p<0.001

표 5. 계속
Table 5. Continued

Mean±SD

Normal

(N=283)

Obese

(N=60)
p

Niacin(mg) 14.1±6.2

(100.9)2)
17.0±8.2

(121.4)

0.002**

Vitamin C(mg) 111.0±118.0 

(111.0)2)
106.0±79.3

(105.9)

0.749

Folate(µg) 211.5±104.1 

(66.1)2)
260.4±135.2 

(81.4)

0.002**

Vitamin E(mg) 14.2±8.0

(142.3)3)
15.6±8.9

(156.2)

0.234

Cholesterol(mg) 311.9±198.4 428.9±251.2 0.000***

1)% Estimated Energy Requirements(EER)

2)% Recommended Nutrient Intake(RNI)

3)% Adequate Intake(AI)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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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능력이 낮으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양소 섭취량 중 열량은 비만군에게서 결핍보다 과

잉의 비율이 32.3%였고, 지질은 정상군에 비해 높은 섭

취량(65.2±33.0)으로 유의적 차이가 있었고(p<0.001),

탄수화물 : 단백질 : 지질 비율이 비만군의 지질섭취량

(27.0%)이 정상군의 비율(24.9%)보다 높았다. 인의 섭

취량(147.9%)과 나트륨 섭취에서 비만군은 섭취비율

(315.8%)이 다소 높았다. 그러나, 칼슘과 철분의 경우

비만군은 결핍의 결과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연구 대상자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군에서 비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상군과 비만군

의 비교 시, 비만군에서 영양소섭취량의 불균형적인 비

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

록 식행동에 영향을 주어 식품의 섭취량이 많아지게

되고 비만할 확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비만

군 여대생들의 영양소 섭취에 있어 칼슘과 철분의 영

양소 섭취가 부족하였고, 인과 나트륨, 콜레스테롤의

과잉섭취가 우려되었다. 향후 스트레스에 민감한 여대

생들에게 적합한 스트레스 대처법과 함께 적절한 영양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스트레스 상황시 올바른 식

생활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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